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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세톤은 톨루엔, MEK와 함께 대표적인 VOC 중의 하나이며 기상 아세톤의 유해성이 알려지면

서 효율적인 제거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. 이런 관점에서 광촉매를 이용한 광분

해 시스템의 적용은 경제적, 기술적으로 매우 합리적이다. 이산화티타늄은 저렴하고, 내구성과 

내마모성이 우수하며 2차 오염에 대한 염려가 없어 광촉매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. 본 연

구에서는 이산화티타늄 고정막과 UV광을 적용한 광분해 반응기를 제안하였으며 조건별 기상 

아세톤의 분해효과를 비교하였다.  P-25(Daegusa)를 광촉매로 선택하여 광섬유 표면에 고정하

였으며 균일한 고정막을 얻기 위해 티타늄 바인더를 합성하여 혼합사용하였다. 이산화티타늄 

고정막의 특성은 기상 아세톤의 분해능에 영향을 주었으며 광촉매 미립자의 분산성, 농도, 막 두

께 등이 주요 변수로 고려되었다. 광촉매와 기상 아세톤 간의 반응 최적화를 결정하기 위해 광

분해 반응기의 구조를 개선하고 광섬유의 갯수를 1~5 개로 변화시켰다. 또 365 nm 파장을 갖는 

UV-A, UV-C 광을 각각 사용하여 광특성에 따른 광분해 효과도 비교하였다. 이러한 공정연구

는 최종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광분해 반응기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.      




